
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다섯 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, 이준희 회장을 비

롯한 기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.

협회가 출범한 지난 2002년, 저는 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. 당시 국의 한

신문은‘최초의 인터넷 통령,로그인하다’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.

인터넷은 참여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. 네티즌의 참여로 정보

의 흐름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뀌었습니다. 모든 정보가 숨김없이

공개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.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고, 깨끗한 선

거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인터넷 기자 여러분이 있습니다. 신속하고 다양한 보도

로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사회적 약자나 지역사회 현장

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변하고 있습니다.

참여정부는 그동안 언론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

습니다. 유착 관계를 끊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한편 개방형 기자실, 브리핑제

와 같은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갈등도 있고, 정부도 힘이 들지만 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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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. 정확하고 공정

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안을 제시할 때 우리 사회는 경제, 사회 모든 분야에

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.

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5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,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

원합니다.

716


